
2천만대이상보급된자동차는 이제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

될정도다. 자동차가많아짐에따라주차를둘러싼분쟁이끊이지않는다. 이웃간의폭

력사태는물론주차장이용에따른차량의도난·훼손으로인한숙박업자와주차장업자의책임여부도논란

이되고있다. 최근주차장을이용할때차량도난으로인한책임여부에관해소비자의입장에서는손해배상을청

구할수있는경우가제한되는대법원판례가나왔다. 

여관에투숙하더라도여관부설주차장에차량의출입을통제·확인할수있는조치가되어있거나투숙객이숙박업

자에게자동차열쇠를주는등의방법으로차량을맡기는경우에만주차차량의도난및훼손으로인한손해배상을

여관업자에게청구할수있다.

K씨는차량출입을통제할시설이나관리인을따로두지않은여관주차장에차를주차시키고열쇠를맡기지

않은채여관에투숙했다가차량을도난당했다. K씨는여관업자에게여관주차장에서발생한차량의도난에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 

대법원은여관업자에게책임이없다고판시했다. 즉여관업자가주차장을설치하면서차량출입을통제할시설

이나관리인을두지않았다면주차장은이용객의편의를위한장소로제공된것에불과해차량관리를여관업자에

게맡긴다는뜻이없다고보아야한다는것이다. 또한숙박업자에게열쇠를맡기는등의특수한사정이없는한숙

박업자에게는차량관리책임이있다고할수없다는것이다. 

주차장이용시간이정해진경우에는주차장이용시간중에발생한자동차의멸실·훼손에한해주차장이용자가관

리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청구할수있다. 

문제의주차장은한사람의주차관리인을두고주간(오전 9시∼오후 9시)에만관리하고, 야간(오후 9시∼다

음날오전9시)에는개방되는주차장이다. 이곳에서는원활한주차를위해월단위이용자에게차량의예비열쇠를

받아관리해왔다. 주차장이용자 L씨는저녁약속이있어주차장에차를주차시켜두고퇴근했다. 주차관리인이

퇴근한뒤도둑이들어열쇠보관함을열고예비열쇠를꺼내L씨의승용차를훔쳐갔다. 차를도난당한L씨는주차

장관리자에게승용차보관책임을묻는소송을제기했다. 

대법원은주차장관리자에게책임이없다고판시했다. 주차요금을월단위로내더라도해당월내내정해진이

용시간외의보관·감시의무를인수하기로하는주차장이용계약이성립되었다고할수없다는것이다.

여관주차장을이용할때에는주차장관리인이있는지, 단순편의제공주차장인지확인한뒤차량열쇠를맡기

는것이안전하다. 또한월단위로주차장을이용할때에도이용시간, 이용시간이후의책임등에관한계약내용

을확인하여만일의사태에대비하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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